
[사회 공헌] 마음으로 전하는 사회공헌

코스콤, 인도네시아 해외봉사 ‘IT 지원’

코스콤이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37km 떨어진 공업단지 브카시(Bekasi) 지역에 도움의 손

길을 전했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 등 임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코스콤 해외봉사단은 지난 3월 5일부

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브카시를 방문,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IT연구실(Laboratory)을 조성하고 아

동교육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코스콤은 한국 기업과 교민 사회의 후원으로 이달 중 완공될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개인용컴퓨

터(PC)와 프로젝터, 책·걸상 등 IT연구실 조성비용을 후원하고 관련 소프트웨어(SW) 설치를 지원

했다.

또한 브카시 지역 내 한 부모 가정과 빈곤층 어린이들의 방과 후 보호 및 학습 지원을 위한 공부방

‘배움의 집’ 보수와 칠판, 도서 등 학습 기자재 구입비용을 후원했다.

 

설 명절 사랑나눔

https://newsroom.koscom.co.kr/1576


코스콤은 설 명절을 맞이해 1월 20일 코스콤 안양센터와 가까운 곳인 서울 영등포 문래동 쪽방촌

내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를 찾았다. 500여 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점심 특식을 제공하고 급식비용

을 후원했다. 정연대 코스콤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5명은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 가각 배식 봉사활

동을 벌였다.

하루 전날인 1월 19일에는 안양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소에서 230여 명의 지

역 내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특식 및 선물세트가 전달됐다. 따뜻한 명절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코스

콤은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2017년 한 해를 시작했다.

 

코스콤, 흘곶어촌마을과 자매결연

 

코스콤은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흘곶어촌마을과 ‘1사 1촌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 사회공헌 활동

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고 2월 9일 밝혔다.

이날 흘곶마을을 찾아 결연패를 교환하는 등 자매결연식을 진행한 코스콤은 ▲ 마을 특산물 구입 ▲

어촌 일손 돕기 ▲ 마을 환경 개선 ▲ 마을 발전기금 후원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스

콤은 또 흘곶마을 어촌계 사무실 뒷마당 지붕 공사와 마을회관 베란다 섀시 설치 등을 위한 1000만

원의 후원금도 전달했다.

총 250가구, 4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흘곶마을은 포도, 김, 바지락, 낙지, 어류 등을 특산품



으로 생산하는 반농반어 형태의 마을로 자립 기반이 취약해 코스콤의 자매마을로 추가 지정됐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마을 선정을 위해 코스콤은 지난해 8월부터 수협중앙회로부터 후보 지역을 추

천받아 현장 실사 및 전문 평가를 통해 접근성 및 목적성 등에 적합한 흘곶마을을 최종 지정했다.

결연식에 참석한 정연대 코스콤 사장은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어촌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업민과 도시민이 함께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됐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 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


